
2017년 11월 24·25일 주말판 17

유통업계는 지금, PB 매력에 빠지다정정욱 기자의 머니 게임

유통업계는 PB콘텐츠의 전쟁
터다.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정부
규제와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
서 수익성이 둔화된 유통업체에게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마진율을 보이는 P
B상품은 매력 그 자체다.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
와 수익성을 향상시키려는 유통업체들의 전략
이 맞물리면서 PB상품의 역할은 더욱 부각될
전망. 더 나아가 PB상품 품질 향상과 상품력
강화를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을 중심
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마저 감지된다.

뀫대형마트 PB, 품질 경쟁 중
PB의 산실로 불리는 대형마트는 품질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과거에는 PB상품 수로 우열
을 가리는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PB
상품 확대는 의미가 없다. 고객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상품 개발이 중요하다
는 게 업계의 한 목소리다.

리딩주자는 이마트의 ‘피코크’와 ‘노브랜드’.
식품 브랜드 피코크의 맛을 높이기 위해 조선호
텔,신세계푸드 등 계열사 협력업체와 손잡고 전
국 맛집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
으며 그 결과 초마짬뽕, 순희네 빈대떡 등 히트
상품을 양산하며 대세로 떠올랐다. 노브랜드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강조한 것이 특징으
로 상품 상표와 제품 포장비용에 들어가는 비용

을 최소화해 일반 브랜드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
하다.

롯데마트는 ‘통큰’ 시리즈로 맞섰다. ‘통큰
치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아예 ‘통큰’ 이
라는 이름을 브랜드화 하기로 하고 ‘통큰 포기
김치’ 등을 내놨다. 최근에는 최적가를 앞세운
‘온리프라이스’로 승부수를 내걸었다. 단순히
싼 가격을 넘어 상품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는
게 핵심 전략이다.

뀫PB상품비중높은편의점,통합브랜드로승부
편의점은 국내

유통업 내 PB상
품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인 만큼
통합 브랜드로 승
부를 걸었다. CU

는 PB 통합브랜드 ‘헤이루’를 론칭, 전체 상품
중 PB상품 비중이 27%를 차지한다. GS25도
‘YOU(고객), US(고객+GS리테일)’를 뜻하는
PB통합브랜드 ‘유어스’를 출시, PB 상품 비중
이 37%에 달하는 등 편의점 업체 가운데 가장
높다. 히트상품으로 ‘카페25’가 꼽히는데, 누적
판매량 7000만 잔을 돌파했다. 세븐일레븐도
‘세븐셀렉트’라는 PB 통합브랜드를 운영 중으
로, 전국 팔도의 유명 먹거리를 활용한 ‘맛8 도
시락’이 눈길을 끈다.

편의점의 경우 점포 수 증가에 따른 외형성
장이 둔화되면서 PB상품의 카테고리 확장과
가성비 전략을 통해 차별화와 수익성을 도모하
고 있는 모습이다. 편의점 관계자는 “편의점은
단순히 상품을 유통하는 것을 뛰어 넘어 모든
생활의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예상돼 PB상품 또한 다양해질 것”
이라며, “최근 주목받는 PB상품을 보면 이색
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콘셉트의 상품이 좋은 반

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뀫백화점,브랜드제작부터생산까지직접맡아
백화점 업계도 브랜드 제작부터 생산까지 직

접 맡으며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은 최근 잠실점과 부산본점에 새 통합 패션 PB
‘엘리든’을 선보였다. 단순한 편집매장이 아닌
‘오직 롯데백화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브랜드’라
는 정체성을 높여 고객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
일수있는신개념소비공간으로거듭났다.

신세계백화점은 프리미엄 PB 브랜드를 확대
하고 있다. 캐시미어 브랜드 ‘델라라나’, 다이아
몬드 브랜드 ‘아디르’에 이어, 최근 세번째 PB
란제리 브랜드 ‘언컷’을 선보였다. 편안한 란제
리를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착용감을 극대화
하고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백화점 업계가 PB상품 개발에 적극적인 것은
백화점 자체의 위기에서 파생됐다. 백화점 관계
자는 “PB사업은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수익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며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유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
의 본질인 상품 차별화를 위함”이라고 했다.

뀫온라인쇼핑몰, 다양한 제품군과 협업 ‘눈에띄네’
온라인쇼핑

몰도 PB상품
강화에 나섰다.
다양한 제품군
을 주요 기업과
협업을 통해 창
출하고 있는 게
특징. 이베이코

리아가 지오다노와 함께 ‘퍼펙트 스트레치 데
님 팬츠’를, 한복제조업체 금동이한복과 손잡
고 ‘엄지한복’을 선보인 게 그 예다. 11번가도

패션 PB 브랜드 ‘레어하이’를 통해 캐시미어
니트, 구두, 명함지갑 등 상품군을 확대 중이
다. 또 인터파크는 32인치 모니터 ‘아이모니터
문 4K’를 출시했다.

온라인쇼핑몰이 PB제품 발굴에 힘 쏟는 것
은 온라인쇼핑몰도 시장 전체의 성장 둔화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임에 기인한다. P
B상품을 통해 집객효과를 높임으로써 전반적
인 매출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매출 규모가
커지면 외부 투자 유치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 온라인쇼핑몰 관계자
는 “PB상품은 가성비 트렌드에 제격이고 충성
고객을 모으고 브랜드 홍보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자사만의 차별점을 내세워 다양한 제
품을 발굴해야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시장에
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PB 전성시대…브랜드지명도?만들면되지!
좋은 품질에 저렴한 상품 소비자 입맛 딱
가격 경쟁력에 마진율 높아 전략적 육성

피코크 vs 온리프라이스, 대형마트 맞장
백화점·온라인쇼핑몰까지 PB경쟁 합류

GS리테일 유어스 PB상품.

인터파크 아이모니터 문 4K.

호텔·레저업계에서도 PB상품 경쟁이 한창이
다.

각 호텔들은 ‘최고급 호텔의 품격을 내 집에
서도 누린다’는 콘셉트로 PB상품의 제품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랜드 힐튼 서울의 PB브랜드
‘H-SELECT’는 가을 시즌 신제품으로 ‘피크닉
매트’와 ‘크리에이티브 노트’를 출시했다. 피크
닉 매트는 힐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색상인 네
이비를 메인으로 활용했고 손잡이가 있어 휴대
하기 용이하다. 크리에이티브 노트는 무지 노트
와 줄 노트로 구성됐으며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
즈가 특징이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와 그랜드 인터컨
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도 2011년 특별 제작해 전
시한 ‘인터컨티넨탈 베어 I-Bear’(사진)를 판매
하고 있다. 또 롯데호텔은 내츄럴 슬립을 콘셉트
로 ‘해온 베딩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고급 커피도 PB상품으로 등장했다. 서울 웨
스틴조선호텔은 호텔 스토리를 담은 자체 브랜
드 커피 ‘비벤떼 BtoBNo.8’을 출시했다. 로스
팅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 사용해 신선함을 유지
하는 게 특징. 또 밀레니엄 서울 힐튼 델리카트
슨 실란트로 델리는 ‘구어메 하우스 로스트’ 원
두커피를 내놓았다. 브라질산 아라비카 50%,
엘살바도르산 아라비카 40%, 인도네시아산 로
브스타 10%로 브렌딩 됐다.

먹거리 PB상품도 눈에 띈다. 대명레저산업
은 프리미엄 김치 ‘익을:숙 김치’를 선보였다.
대명푸드연구개발센터의 첫 제품으로 대명리조
트 한식당에서 맛보던 프리미엄 김치 맛을 재현
했다. 또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 진에어
는 이마트와 제휴해 PB상품 ‘진에어 컵면’을 출
시했다. 매운맛을 줄인 육개장 맛으로 남녀노소
편히 즐길 수 있다. 기내에서 판매하는 컵라면
중 가장 큰 용량(80g)으로 사전 주문 없이 객실
승무원에게 직접 구매하면 된다.

호텔·레저업계의 PB상품 확대는 자사 브랜드
를 대중에게 알리고 매출 증대 효과도 노리는 일
석이조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호텔에서 즐기
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정에서 대중화하는 의도와
함께 치열해진 생존 경쟁 속에서 PB상품을 통해
수익확대를노리고있다”고했다. 정정욱 기자

호텔라이프스타일
PB상품에담다
피크닉 매트·원두커피·베딩 패키지 등
호텔업계, 프리미엄 상품으로 수익확대

매장 특성과 고객 성향에 맞춰 독자 개발
한 브랜드 상품이다. 해당점포에서만 판
매한다는 점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제조업체 브랜드(NB: National Br
and)와 구별된다. 개발 방법에 따라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업체가 직접 제품을 기
획·제조·판매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
산개발형, 업체가 기획하고 협력업체가
생산해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는 기획개발
형, 해외브랜드와 독점수입 계약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의 완제품을 직수입해 독
점 판매하는 독점수입형, 해외 유명브랜
드와 기술제휴를 통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
어 일정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라이선스형
이 있다.

PB상품(Private Brand·자체브랜드)이란?

유통업체들이 PB상품 품질 향상과 상품력 강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롯데마트 ‘온리프라이스’, 이마트 식품 브랜드 ‘피코크’ 상품군, 세븐일레븐 전국 팔도의 유명 먹거리를 활용한 ‘맛8 도시락’, 이베이코리아와
금동이한복이 함께 내놓은 ‘엄지한복’(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제공｜롯데마트·이마트·세븐일레븐·이베이코리아


